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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북한군 유해 송환
유엔군사령부 의장대가 8월 1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군 유해를 북측으로 송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 해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여 이를 북한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고 유엔사와 
북한군이 북한군 시신 송환을 위한 실무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7월 한국전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안들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유엔사의 노력이 더해져 이루어지고 있다.

8월 주요 활동
브룩스 사령관, 안전장치 개선사항 검증 위해 
로드리게스 훈련장 방문

8월 15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로드리게즈 사격장을 방문하여 사격장의 
개선된 안전장치들을 확인, 점검했다. 
미 육군 제 3사단 제 1 기갑전투여단 
장병들이 당시 사격장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순환부대들의 준비태세 강화 훈련 
중 브룩스장군을 영접했다. 한편, 브룩스 
사령관은 “이제 사격장은 장병들은 물론, 
주변 포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캠프 험프리스 방문 

지난 8월 9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에서 강연했다. 강연에 참석한 
두 사령부 인원들에게 반 전 총장은 주한 
유엔군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8월 22일 한국 
주재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남북한간의 충돌을 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재확인 하였으며, 
미국과 유엔군 병력파병국 인원들로 
구성되어,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주요 요소로서의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나 
아직도 비핵화와 같은 중대한 우려 사안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고 강조했으며, “북한이 
취한 조치를 되돌릴 이유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8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8월 9일
• 크리스 스튜워트, 미 하원의원 (공화당-

유타주) / 8월 9-12일
• 이서영 육군 소장 (예),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 8월 9일 

• 크리스 데버렐 육군 대장,  영 합동군 
사령관 / 8월 14일 

• 마이클 맥앤드류, 미 국방부 
시설투자관리 담당 차관보 / 8월  
18-25일 

•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 8월 26-29일 

피드백

질의, 의견 또는 편집에 관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십시오.

주한미군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USFK.mil 담당자: 알만 쿠치넬로 (Armand Cucciniello) armand.v.cucciniello.ctr@mail.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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